호시토게의 계단식 논

　호시토게의 계단식 논은 사진작가들이 사랑하는 명소입니다! 초여름이 되면 200여 개의 논에 물이 채워져 하늘을 비추는 물거울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싱그러운 초록빛의 벼 줄기가 황금빛으로 바뀌고, 이삭의 무게로 인해 고개를 숙인 채 바람에 살랑입니다. 겨울에 첫눈이 논을 하얗게 뒤덮은 장면 또한 무척 인상적입니다.

　이는 도카마치 시민들이 수백 년 전부터 감상해 온 풍경입니다. 산간지역에서는 경작할 평지를 늘리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 논을 만들었습니다. 녹은 눈과 용천수 그리고 다른 흐르는 물이 관개용수(논밭에 공급하는 물)로 사용되며, 비탈 꼭대기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흘러듭니다. 능선 꼭대기에 위치한 너도밤나무 숲도 물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녹은 물과 빗물을 두꺼운 뿌리와 낙엽 점토층에 저장하고, 흘러나오는 물을 저수지로 끌어옵니다.

　계단식 논은 사람이 설국의 혹독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앞으로도 오래도록 즐길 수 있도록 계단식 논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비진바야시
　너도밤나무들이 곧게 뻗어 마치 브러시 털처럼 빽빽이 늘어선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너도밤나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너도밤나무는 외롭게 홀로 서 있는 거목으로 큰 수관을 가지며, 심지어 자기 씨앗조차도 가까이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나무의 줄기와 가지는 가능한 한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 경쟁하며 가지를 넓게 치거나 구불구불 자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의 너도밤나무들은 이렇게 곧고 슬림하게 줄을 지어 위로 뻗어 있는 걸까요?

　예전 이 지역은 다양한 크기와 수령의 너도밤나무들이 우거진 자연림이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대에 토지 소유주가 도쿄로 이주하면서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는 성목을 모두 베어 숯으로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다음 해 봄, 남겨진 어린 묘목들은 햇빛을 빼앗는 경쟁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진귀한 광경에 매료된 지역 주민들은 이 숲을 명소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비진바야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비진바야시는 도카마치의 매력적인 생태계를 배울 수 있는 과학관, 에치고 마쓰노야마 ‘숲의 학교’ 교로로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발밑 땅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 따르면 시나노 강 유역(현재의 도카마치시 포함)에서는 약 1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토기조각 등 오래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면서 밝혀졌습니다.

　토기조각은 연대를 측정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베일에 싸인 고대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뼈와 같은 유기 유물은 일본의 산성토양때문에 이미 소실되었지만, 탄화된 고대 식사 흔적은 토기에 남아 있어 당시 거주자들의 식생활에 대해 알려줍니다 토기의 형태에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토기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형태였으나, 니가타 특유의 ‘화염형 토기’처럼 중기의 토기는 매우 장식적이며, 종교적 혹은 의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도카마치시 박물관에는 국보를 포함한 1,000점 이상의 출토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설국에서의 초기 정착민에 대해 알게 된 모든 내용을 2개 언어(영어와 일본어)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를 지원하는 유료 음성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직물문화
[bookmark: OLE_LINK41]　도카마치는 겨울철 다설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제설차나 전기난방 같은 현대적인 문명의 이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겨울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5,000년 이상 전부터 지역 주민들은 시나노 강 유역의 산과 들에 풍부하게 자생하는 식물인 저마(모시)를 사용해 천을 짜왔습니다. 농사가 휴경기에 들어가는 겨울 동안 사람들은 실을 뽑고 천을 짰습니다.

　도카마치의 직물 장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천을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는 비단염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직물은 아마도 ‘지지미’일 것입니다. 가벼운 지리멘의 마직물로, 18세기에 무사들의 여름 의식용 의상으로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도카마치에서는 지금도 전통적인 염색과 손으로 짜는 기법을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모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견직물 가방이나 넥타이, 테이블러너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모노 제작
　도카마치에는 오래전부터 견직물이나 식물섬유로 만든 직물 등 다양한 직물문화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도카마치는 기모노 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의복인 기모노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실제로 기모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식물섬유로 만든 천은 일반적으로 짜기 전에 실을 염색하며, 직조 과정에서 다양한 색을 조합해 무늬를 만듭니다. 반면 견직물은 직조 후에 염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디자인이 더 복잡합니다. 도카마치에서는 유젠이라고 불리는 방염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젠 염색 기모노는 보통 길이 13~16m 정도의 한 필 천으로 낭비 없이 만들어집니다. 기모노 장인은 소매와 몸통이 될 부분을 미리 계산하고, 최종 결과를 염두에 두어 한 필의 천을 염색합니다. 무늬가 봉제선에서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기모노의 경우 디자인 구상부터 완성까지 제작에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도카마치에서는 여전히 많은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간단한 기모노라도 제작에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아한 기모노를 만드는 데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